
 자기계발휴가 결과보고



학습내용 서울선언 _ 김시덕

키워드 켜켜이 쌓인 서울 역사의 흔적들을 따라 서울 곳곳을 알아가는 방법

본 것

▼

자기계발

(책)의 

주요내용

40여 년간 서울에서 살고 생활했던, 특별할 것 없고 역사가 없어 보이는 곳들을 걸

으며 조금은 다른 서울의 역사를 읽어 내는 『서울 선언』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이

야기들을 만나고, 진짜 서울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었다. 이 책에 등장하는 장소들

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와 골목, 공단과 종교 시설, 주택가와 빈민가, 유흥가와 집창

촌, 서울 안의 농촌 지대 등 얼핏 봐선 볼품없는 곳들이었다.

이들 장소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다. 하나는 그곳이 바로 시민의 생활 터전이라

는 점, 또 하나는 이 장소들이 서울의 변두리라는 점이다. 저자는 서울이 어떤 도

시인지 파악하려면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를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

많은 시민이 자신의 도시를 걷기를 권한다. 우리가 사는 주변부를 걸음으로써 뭔가

를 얻으려면 준비가 필요한데, 저자의 노하우는 같은 장소를 시간 간격을 두고 반

복해서 걷는 것, 여럿이 걷는 것이다. 저자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주변부를 걷는 

것이 바로 자신의 도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한다.

깨달은 것

▼

나의

이해

‧
해석

책을 읽고 우선 서울의 색다른 지식과 작가의 조금 독특한 인문학적인 이해를 엿볼 

수 있었다. 조선시대 유적보다 20세기의 흔적이 더 하찮게 여겨지고 잊혀지는 것에 

대한 안타까움도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. 하지만 무엇보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

가장 중요한 것은 넓고 얇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여유

라는 점이다. 

적용할 것

▼

개인

‧
직장

디디피 오픈과, 5주년 기념 스페셜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디디피에

대한 시민들과 건축계의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. 즉, “디디피는 

조선시대부터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서울의 역사를 무시한 맥락과 동떨어진 건물이

다“라는 부정적 견해에 대한 답을 이 책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.

즉, 문헌학자 김시덕의 견해로 보면,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역사만을 우상시 하고, 

현재의 디디피를 외면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, 조선시대, 일제시대, 현재의 디디피

의 모습, 즉 3시층의 역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

올바른 모습인 것이다.

동대문 주변의 일제시대 적산가옥과 파맛골의 오래된 상가들이 많은데, 이 건물들

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역사이고,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기록해야 할 현

실인 것이다. 



이 자기계발노트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이 없음을 서약합니다.------------ ■
    (허위로 판명이 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합니다.)


